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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물류센터 신축현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하고 이행을 확인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물류센터 
신축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 주요 기사 내용

ㅇ 1.11.(화) 세계일보 , “삽 뜨고 한 달 지나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공사는 안전불감 , 당국은 감독부실“ 기사 관련

ㅇ 평택 팸스 물류센터 현장은 고용당국이 계획서 미제출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사를 시작했다. 이후 업체가 뒤늦게 제출한 계획서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화재 안전 관련 주의 사항이 다수 지적됐지만 고용당국이 착공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공사가 계속 진행됐다. 해당 업체의 안전불감증과 

함께 고용당국의 감독 부실도 참사의 원인으로 도마에 오를 수 있는 대목이다.

ㅇ (전략···) 계획서 제출 대상임을 뒤늦게 파악하고 3.22. 계획서를 제출받았다. 

공사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넘도록 현장의 문제점을 살펴보거나 위험 방지 대책이 

부실할 경우 착공 자체를 재검토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내릴 기회가 없었다는 얘기다. 

ㅇ 계획서 미제출은 관련법에 따라 건당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형사처벌 사안이 아니다. 소정의 과태료로 면피할 수 있어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ㅇ 고용당국마저 뒤늦게 미제출을 적발한 것은 이번 참사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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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명내용

□ 지난 1.5.(수) 화재사고가 발생한 평택 물류센터 신축현장은

‘연면적 5,000m2 이상의 냉동·냉장 창고시설 설비·단열공사’로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이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현장임

ㅇ `21.3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즉시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계획서 미제출 현장 통보’를 하였고,

ㅇ지방관서는 통보 받은 즉시 ‘과태료(1,000만원)’ 처분과 함께,

공사 일체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하였고,

- 이에 해당 현장은 계획서를 제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심사 후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를 해제하였음(`21.4월)

□ 아울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공단에서 6개월 이내마다 그 이행을 확인하고 있음

ㅇ 해당 현장에 대한 `21.11월 이행 확인 시, 안전공단은 근로자가

절단작업 등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티(작은 불똥; spark)를

방지하기 위한 덮개‧포(布)를 구비하라는 개선을 권고하였고,

ㅇ 해당 현장은 비산방지덮개 등을 조치한 것으로 확인됨

□ 앞으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물류센터 신축현장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